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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나 온천 등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에는 칼슘, 마그네슘 등 땅 속 광물질(미네랄) 들의 성분이 이온상태로 많이 녹

아 있는데 이러한 지하수로 빨래를 하거나 샤워를 하면 물에 비누가 잘 풀리지 않고, 씻어도 깨끗이 씻기지 않은 듯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도성분(칼슘, 마그네슘 등)이 많이 포함된 물을 경수(센물)라고 한다. 반대로 경

도성분을 적게 포함하고 있는 강물이나 빗물, 수돗물, 증류수를 연수(단물)라고 한다.

연수기란 지하수와 같은 경수(센물)를 부드러운 연수의 물로 바꿔주는 제품을 말한다. 

양이온교환수지를 소재로 사용하는 연수기는 물 속의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의 경도성분(미네랄)을 흡착. 제거하여

경수를 부드러운 물인 연수로 만들어준다는 의미이며 연수 자체가 피부트러블에 문제가 되는 염소나 기타 이물질 등

의 유해성분이 완벽히 정수되어 있거나 건강에 유익한 물이라는 뜻은 아니다.

연수기의 본래 목적은 보일러 배관 등에 미네랄 성분이 스케일화 되면 배관이 막히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산업용

으로 개발되어진 것인데 어는 때부터인가 피부에 좋다고 선전되며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이 연수기를 찾는 이

유는 미네랄이 제거되면 비누 거품이 잘 일고 감촉이 좋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피부 건강에 유익한 물은 이온화된 미네랄(칼슘, 마그네슘 등) 성분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 사람의

생명활동을 순조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7종류의 필수 미네랄이 필요하며 그 중 4종류는 물에 용해되었을 때 양이온

으로 존재하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이다. 그러나 일반 연수기는 나트륨 성분만을 방출해낼 뿐 가장 많이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마그네슘, 칼륨을 오히려 제거해 버린다. 먹는 물도 미네랄 성분이 적당히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듯이 미네랄이 제거된 물을 장기갂 씻는 물로 사용할 시 피부 건강에 유익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부 미용과

건강에 좋은 온천수 역시 이온화된 다량의 미네랄이 녹아있어 경도가 높은 경수이다. 

양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연수기는 기본적으로 염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없다. 비데의 경우도 마찪가지이다. 다만 강력

한 산화력을 가짂 잒류 활성염소의 유해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염소 제거를 위해 활성탄 등과 세라믹이 포함된 복합필

터를 사용하여 염소 성분 일부를 제거하고 있지만 염소 제거율은 크지 못하다. 

또한 양이온교환수지를 소재로 사용하는 일반 연수기는 양이온 물질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납, 질산성 질소 등을

제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납은 보통 음이온이거나 이온이 아닌 상태로 존재하고 질산성질소는 물속에서 음이온 형태

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음용수(먹고 마시는 물)에 존재하는 질산성 질소 성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동물이나 인체의 건강을 해친다. 질산성 독

성은 거의 무시해도 좋으나 2차, 3차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2차적인 독성은 미

생물에 의해서 질산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로 환원됨으로써 발생한다. 환원된 아질산성 질소는 혈류 내로 흡수되어

헤모글로빈과 반응하여 혈액의 산소 전달계 기능을 부분적으로 상실시킨다. 이러한 작용은 특히 유아에게 치명적인데, 

소위 Blue-baby병, 소위 청색증을 유발한다. 3차적인 독성은 질산성 질소가 위산과 반응하여 니트로사믺(nitrosamines)

을 형성함으로써 매우 광범위한 위험요소가 된다. 세계보건기구, 한국, 미국 및 유럽에서는 음용수에 대한 질산성 질소

의 허용 기준치를 10ppm으로 정하고 있으며, 44 pp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씻는 물 정수제품을 선택한다면 염소제거 및 납과 질산성 질소가 제거가 되며 세균발육을 억제하는 캔프로 샤

워필터를 적극 추천한다. 

양이온 교환수지와 필터로 경수를 걸러 그 속에 함유된 경도성분(칼슘·마그네슘)을 제거하여 연수로 만드는 기구이다. 

양이온 교환수지에는 NaCl(염화나트륨)이 매우 높은 비율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의 양이온

이 들어 있는 경수를 통과시키면 이온 교환을 통해 경도성분은 나트륨과 자리를 바꾸어 수지에 흡착하고, 물에는 나트

륨이 빠져나와 연수가 된다.

교환수지는 어느 정도 사용하면 NaCl의 농도가 낮아져서 더 이상 양이온을 제거하지 못한다. 이때는 순수한 소금

(NaCl)을 사용하여 재생해 주어야 한다. 순수한 소금으로 된 재생제를 물에 녹여 교환수지를 씻으면 수지에 결합해 있

던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이온 교환을 통해 떨어져 나가고, 나트륨(Na+) 이온이 다시 채워져 양이온을 제거하는 기능

을 한다. 

출처: 두산백과사전

연수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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